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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랄 해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하며 한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내해(內海)이자 풍부한 어류자

원으로 유명했지만 현재는 20세기 인류가 초래한 가장 큰 환경 파괴의 산물이자‘공유지의 비

극(tragedy of the commons)1)’의 대표적 예이다. 아랄 해로 흘러들던 아무다리야와 시르다

리야 강의 물을 소련 시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2), 투르크메니스탄 등 각 공화국 사막지대

1)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vol. 162, 1968, pp. 1243-1248. 공유지(영어:

Common Pool Resource)의 비극은‘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은 사적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 두면 이를 당세대에서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랄 해는‘합리’적인 개별 행위가 집단적으로는 공유자원의 고갈과 같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

는‘비합리적’실천의 비극적 사례다. 따라서 이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되며 이러한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 구 소련권 15개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영토가 큰 우즈베키스탄은 동서로 약 1,425km, 남북으로는 약 925km로 총

면적이 남한의 4.5배인 447,400㎢이다. 국토의 70%는 황무지 및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부는 대부분 사막이

다. 시르다리야, 아무다리야 강은 우즈베키스탄 영토의 북쪽과 남쪽을 가로질러 아랄 해로 흘러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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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개농업(목화재배)에 사용, 아랄 해로의 유입량을 급속히 줄였고 현재는 원량 수량의 10%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육성된 목

화산업에 투입된 각종 살충제와 화학비료 등으로 아랄 해와 두 강의 수질 및 일대 토양은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랄 해가 과거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간

다는 것에 대부분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공유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으로 인해 일정

기간개별사용자(중앙아시아국가)들은계속해서최대한이익을취하였지만, 과도한개발과무

분별한이용은결국돌이킬수없는환경파괴와생태계교란으로이어진것이다.  

아랄 해의 상황은 1989년이 돼서야 비로소 해당지역과 국제사회의 정치적 이슈로 공론화되

기시작하였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의‘공유자원’인아랄해의성격과아랄해파괴가불러온초

국가적인 환경 이슈들은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에 1993년중앙아시아 5개국정상은아랄해의실태와복구방법등에대한최초의합의를도출

하기 위해 첫 모임을 가졌다.3) 이때부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제단체가 참여한 다양한 기구

가 창설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인‘아랄 해 국가 간 협의회(Interstate Council for the Aral

Sea, ICAS)’, ‘아랄 해 살리기 국제펀드(International Fund for the Aral Sea Saving,

IFAS)’와‘중앙아시아 수자원 관리 국가 간 위원회(Interstate Commission for Water

Coordination of Central Asia Central, ICWC)’등이다. 이러한 기구들이 활동을 시작하면

서 아랄 해의 오염과 고갈이 해당 국가들만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전지구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모색하게되었다.4) 이와함께아랄해문제를중앙아시아와지구촌공동의문제로인식,

각국의 공조를 통해 해결해 가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우선 해당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환

경문제해결을위한국제제도와레짐에포함됨에따라정책과정은종종초국가적또는국제적

차원을 띠게 되었고, 국제조약의 법률적 당사자로서 국가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렇

다고 해서 하부국가(subnational) 단위의 시민단체나 초국가(supranational) 단위의 국제기

구와 같은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아랄 해 문

제를공론화하는데중심축이되었던‘아랄해살리기국제펀드’가그좋은예이다. 

그러나오늘날아랄해의상태는국제사회와해당국가들간의공조에도불구하고과거의수

준으로 복구되지 못했으며, 개선, 복구 작업은 국가별로 불균형적,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 Agree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Republic of Kyrgyzstan, Republic of Tajikistan,

Turkmenistan, and Republic of Uzbekistan on joint activities in addressing the Aral Sea.

http://www.internationalwaterlaw.org/documents/regionaldocs/aral-sea.html

4) 현재‘중앙아시아 수자원 관리 국가 간 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아랄 해 살리기 국제 펀드’산

하 조직으로 편입되었다. http://www.ec-ifas.org/; http://www.icwc-aral.uz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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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제적 지원이 개방정책을 펼쳐왔던 카자흐스탄에 집중되면서 카자흐스탄 영내 아랄

해는 최근 조금씩 수량이 늘어가는 추세이지만,5) 우즈베키스탄 측 아랄 해는 대부분 고갈된 상

태다. 이러한 생태계 파괴는 주변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 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쳐, 이 지

역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평균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집계되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우즈베키스탄정부는 2000년대말부터생태환경정책에대한인식전환을꾀하였다. 대

표적사례는 2009년 하원의회선거에서 15개의의석을‘우즈베키스탄생태운동’이라는시민환

경단체에배분한것이다. 2008년 설립된‘우즈베키스탄생태운동’(이하생태운동) 단체는우즈

베키스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비영리기구들의 활동을 조율하는 등 생태환경문제를 총

괄하고, 국제환경기구들과의협력을도모하는역할을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한국과 활발한 경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수립한 원조전략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을 무상원조 사업의 집중원조국으로 지

정, 우즈베키스탄정부의발전전략과부응정도에따라맞춤식원조를추진중이다. 최근우즈베

키스탄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환경 보호가 선행되어야 함에 서서히 눈을 뜨고 있

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아랄 해 문제와 다양한 환경문제를 우즈베키스탄 한 국가

가 해결하기에는 문제의 규모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재정적, 기술적 원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역시 한 때 개발

논리에 따라 국토의 많은 생태환경이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이로

인한 직, 간접적 피해를 경험하였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는 무분별한 개발 대신 지속가능, 상

생하는성장에대한공감대가크게형성되어사회각분야와실생활에활발히반영되고있는추

세다.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을 정치, 경제 분야에서 자국의 성장 롤모델로 삼고 있는 만큼 생태

환경 분야에서 한국과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면 이는 원조를 넘어서서 양 국

간, 나아가한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간유의미한협력이될수있다.  

따라서 이 글은 중앙아시아의 대표적 환경 파괴 사례인 아랄 해 고갈과 오염 실태와 이로 인

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생태환경 문제를 소개한 후 국제사회와 우즈베키

스탄정부가이를해결하기위해어떠한노력을진행해왔는지살펴볼것이다. 결론에서는향후

한국 정부의 우즈베키스탄을 위한 원조 정책에서 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고려되

어야할지고민해보고자한다. 

5) 문화일보, 기후변화 최전선을 가다: 염해 아랄 해, 말라붙은 소금땅으로, 2007, 09, 12일자. (접속일 2009-0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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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랄 해의 오염, 고갈 및 주민 보건 실태

아랄 해와 두 시르다리야, 아무다리야 강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경을 공유 혹은 통과하는

국제 수자원이자, 공유 자원이다. 따라서 이들 수자원의 오염, 고갈은 환경적 차원일 뿐만 아니

라 부족한 자원의 공평한 분배 및 효율적 사용이라는 각국의 정치-경제적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꾸준히역내갈등의주요원인으로지목되었다. 과거소련통치하의중앙아시아는한

국가에 속한 지방정부였기 때문에 수자원은 중앙의 수자원부(Ministry of Water Resources)

에 의해 통합, 관리되었다.6) 그러나 독립 후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은 자국 영토 내 자원에 대

한 주권 및 관할권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중앙아시아 수자원 관리 문제는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국제적 양상을 갖게 되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간 수

자원 분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부족한 공유 수자원으로 인한 분쟁

의 기미가 급격하게 발전해가고 있다. 이는 향후 중앙아시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아랄 해의 고갈과 오염 문제는 현재 아랄 해를 공유한 카자흐스탄과 우

즈베키스탄만의문제로국한되지않고, 그 피해여파가중앙아시아전지역의극심한한파와가

뭄 등 잦은 기상이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07년 중앙아시아의 겨울은

유례없이 혹독하였는데, 이로 인해 타지키스탄에서만 동사자가 100여명에 이르렀다. 말라버린

아랄 해가 겨울철 발달하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남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름에 고온 현상이 계속되어 작물 재배에도 큰 타격을 주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

었다. 즉, 공유 자원에 대한 무차별적 사용과 무책임한 행태가 결국 전체가 치러야할 막대한 비

용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수자원과 관련한 중앙아시아 환경문제 해결은 역내 개별

국가의노력, 국가간협력, 연대역시절실함을깨달아 1990년 대이후부터생태환경보전을목

표로하는국제, 지역기구가태동, 조직적인활동을시작했다. 또한한국과같은개별국가들도

ODA나민간기업의후원등을통하여인류가초래한비극을함께극복하고자움직이고있다. 

그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소비에트 시기 진행된 환경파괴로 오늘날 생태계 피해 및 국민

보건에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구 소련권 15개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영토가

크지만 국토의 70%가 황무지 및 산지를 이루고 있고 특히 중앙부는 대부분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자원의 존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즈베키스탄 북쪽 국경선과 남쪽 국경

선에는각각시르다리야, 아무다리야강이흘러서북부의아랄해로흘러들어간다. 대부분의도

시들은이들두강을끼고형성된오아시스에건설되어있으며, 강주변에는인구밀도가높다.  

6) 강봉구, 중앙아시아 나린강/시르다리야강의 국제 수자원 정치,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09-04 중앙아시아

정치·사회·역사·문화』, 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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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랄 해로 유입되는 아무다리아 강과 관개수로 현황

출처: 문화일보, 기후변화 최전선을 가다: 염해 아랄해, 말라붙은 소금땅으로, 2007, 09, 12일자. 

아랄 해는 한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내륙호로 해수면 기준, 68,000㎢의 면적으로 아일랜

드 국토 면적과 비슷하며 한국 남한 국토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크기로 오랫동안 지역주민들

에게 담수어장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소련 정부는 목

화생산 향상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관개수로를 개발하여 두 물주기인 시르다리야와 아무다리

야의 아랄 해 유입을 막았다 (그림 1. 참조). 한 현지 공무원은“아랄 해가 완전히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물을흘려보내고있다”고털어놓을정도다.7) 그 결과아랄해의수량은줄어들고오염

되어생태계파괴, 기후변화, 질병발생등많은환경문제를야기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이슬

람 카리모프 대통령은 오늘날 아랄 해의 상황을“소비에트 시기 중앙 정부의 부분별한, 야만적

인수자원사용이초래한비극”이라고평가했다.8) 특히아랄해면적이현격히축소되면서주민

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고, 환경적으로는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생태계 변화와 각종 환

경질병발생등수많은문제를야기하고있다. 아래 표 1.은 1986년에서 2006년까지아랄해의

수위, 수면적, 수량 등을 기록한 것이다. 이 중 지리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관리 하에 놓여있는

대(大)해의 모든 수치가 기록이 시작된 연도 이래로 현격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아랄 해로 흘러들어가는 아무다리야 강의 수량관리에 최근까지도 별다른

7) 상동.

8) Wegerich, K., 2001. Not a simple path: a sustainable future for Central Asia. London: Water Issue

Study Group,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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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이다. 반면, 카자흐스탄 측에 속하는 소(小)해의 경우 미미하긴 하지

만 조금씩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정부가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2005년 다이크 코

크 아랄(dyke kok-aral)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여 북쪽에서 아랄 해 소해로 흘러오는 또 다른

강시르다리아의물을모으기시작했기때문이다. 카자흐정부에따르면소해의수량은댐건설

이후약 40% 가량회복되었고, 수상생물역시늘고있다.9) 카자흐의항구도시아랄스크에접했

던해안선은 100㎞나후퇴했다가지금은 25㎞지점까지되돌아왔다.10)

9) Dam project aims to save Aral Sea, BBC,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6538219.stm (2010-

04-11).

10) 기후변화 최전선을 가다: 염해 아랄해, 말라붙은 소금땅으로, 앞의 글.

대(大)해 (우즈베키스탄) 소(小)해 (카자흐스탄)

수위 수면적 수량 수위 수면적 수량
(m) (1,000 km2) (km3) (m) (1,000 km2) (km3)

1986 41,02 38,56 380,63 40,90 2,83 22,47

1987 40,19 37,13 343,17 40,80 2,81 22,39

1988 39,67 36,18 312,65 40,50 2,75 21,84

1989 39,10 35,30 306,92 40,20 2,71 20,28

1990 38,24 33,67 280,44 40,50 2,75 21,84

1991 37,66 32,02 257,16 40,40 2,73 20,92

1992 37,20 31,83 240,17 40,20 2,71 20,28

1993 36,95 31,42 231,70 39,37 2,57 18,43

1994 36,90 31,31 229,87 40,10 2,69 20,01

1995 36,50 30,04 217,25 40,50 2,75 21,84

1996 35,48 28,54 195,63 40,50 2,75 21,84

1997 34,80 26,91 173,44 41,20 2,91 22,67

1998 34,21 25,75 168,43 42,50 3,24 27,03

1999 33,98 24,12 147,62 36,80 2,09 12,03

2000 33,50 22,93 139,53 39,80 2,62 19,26

2001 32,40 21,00 131,16 39,20 2,55 17,97

2002 32,00 18,70 110,84 39,30 2,58 18,44

2003 31,50 17,30 97,23 40,00 2,65 19,77

2004 31,09 16,40 93,46 40,80 2,81 22,39

2005 30,70 15,77 89,79 41,00 2,86 22,52

2006 30,40 13,47 81,35 41,80 2,99 24,01

연도

<표 1. 아랄 해 수위, 수면적 및 수량 변화 추이>

출처: Project INTAS-0511 REBAS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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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아랄해는소련시절생화학무기비밀실험장소로도사용, 현재는카자흐스탄영토에속

하는아랄해보즈로즈데니에섬은페스트, 천연두, 탄저병등각종세균으로가득하여인근중

앙아시아 국가들에 전염병, 생태계 파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오염된 아랄 해의 물이 증발하

자 공기 중에는 염분과 기타 오염 물질들이 떠다니게 되어 이 지역 일대 주민들은 장티푸스, 인

후암, 결핵, 각종암등에시달린다.11) 

오늘날 중앙아시아 지역이 직면한 수자원 관련 문제들은 크게 수자원의 부족과 오염, 안전한

식수에 대한 낮은 접근성, 낮은 수자원 생산성 및 사용 효율성, 국가 법률 제정 개선 미미, 수자

원관리부실, 수자원사용자들의수자원서비스에대한지불능력부족, 제도적문제, 하수관리

문제, 국제하천 사용의 적절한 규제 부재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수자원의 오염과 고갈 및 분쟁

문제는 소비에트 통치 시기의 무분별한 수자원 사용과 관리 부재 및 미미로 시작되었다. 소련

붕괴 이후 독립 국가들은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했지만 독립 초기 산재한 여러 정치, 경제적 현

안 때문에 본격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중앙아시

11) 박상남, 현대 중앙아시아, 2010, p. 192-193.

그림 2. 아랄 해 고갈 진행 과정

출처: Wikipedia, Aral Sea, http://en.wikipedia.org/wiki/Aral_Sea (검색일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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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가들은 독립 이후 피폐한 수자원에 대한 복구와 관리보다는 공유 자원에 대한 소유권, 사

용권 주장에 급급했고, 이로 인해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공유 자원에 대한

정보 교류도 부족, 향후 수자원 사용량에 대한 예측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

아시아 공유 수자원의 보존, 복구,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내 국가 간 협력과 개별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보다는 범지역적 차원의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중앙아시아 국가들

은협력을위한법적수단을마련하기에이르렀고, 국제사회역시 20세기가장큰인재로대표

되는아랄해를복구하고오염된주변생태환경을개선하기위한방안을촉구하기시작했다. 

3. 역내 기구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환경 복구 및 개선 노력

3-1. 중앙아시아 역내 조직과 국제기구의 활동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수자원 복구, 보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은 독립 직후인

1992년 각국의합의하에구성된‘중앙아시아국가간수자원관리위원회(ICWC)’로구체화되

기 시작되었다. ICWC는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의 수자원 장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초기에는

우선적으로 아무다리야와 시르다리야 강 유역의 평화적, 효율적 수자원 관리 및 분배에 국한되

었으나 오늘날에는 중앙아시아 개별국의 수자원 관리, 개발, 역내 수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처리 지속 등 보다 광범위하게 수자원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12) 한편, 1992-

1994년 사이 고갈해 가는 아랄 해의 비극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형성된 국제 기금에 의해‘아

랄 해 살리기 국제펀드(IFAS)’와‘아랄 해 국가간 협의회(ICAS)’가 설립되었다. 초창기 IFAS

의 역할은사업을진행하기위한자금모집에국한되었던 반면, ICAS가 아랄해유역프로그램

(ASBP)를실행, 실질적으로아랄해복구사업을주도했다. 이듬해인 1993년에는‘지속가능한

개발을위한국가간위원회(ICSD)’가설립, 핵심임무는중앙아시아환경보호였다. 그러나늘

어난 국제기구와 역내 조직의 수에도 불구하고 아랄 해 복구 사업과 수자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1997년 2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ICAS의 기능을 IFAS로 통합, 재정비에 대

한합의를도출하였다. 이후 IFAS는공유수자원을관리하고아랄해파괴등의당면과제해결

을 핵심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중앙아시아 환경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이후 ICSD가 담당했던

ASBP 추진은 IFAS와 ICWC의협력하에실행되고있다. 

12) http://www.icwc-aral.uz/activity.htm (접속일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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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앙아시아 국가 간 수자원 관리위원회(ICWC) 집행위원회 조직

출처: Interstate Commission for Water Coordination, http://www.icwc-aral.uz/activity2.htm (검색일 2012-
05-29).

ICWC 산하 조직 주요 업무

과학-정보 센터
(Scientific-
Information 

Center ICWC)

•정보 및 분석 조직으로 수자원 유역의 개발, 생태 환경 개선 및

관리에 적합한 방법 개발

•중앙아시아 각국의 관련 조직과의 데이터 베이스 공유 작업

훈련 센터
(Training Center

ICWC)

합동 계측 센터
(Coordination

Metrological Center
ICWC)

•캐나다 McGill 대학과 Mount Royal College 대학의 지원 하에

수자원 관리, 관개사업, 배수, 환경 보호 등에 관한 전문가 육성

•각국 전문가와 정책결정가 간 협력과 정보 공유 추진

•키르기스스탄 가스, 열량 측정에 관한 계측/도량 서비스

•아랄 해 유역에 대해 ICWC 계측 서비스 조율

표 2. ICWC 산하 조직과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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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terstate Commission for Water Coordination, http://www.icwc-aral.uz/bodies.htm (검색일 2012-
05-29).

ICWC 산하 조직 주요 업무

사무국
(Secretariat ICWC)

•ICWC 산하 조직 내 각종 모임 조율 및 안건 구성

•BWO 프로젝트 실행 관련 해당국 비용 산출

•프로젝트 실행 계획 및 예산 모집

•기타 관련 국제기구와의 조율

아무다리야 강, 시르다
리야 강 유역 수자원

기구
(Basin Water

Organization, BWO)

•유수(water flow) 일정 및 수자원 분배 계획 및 관리

•수자원 분배, 방류, 수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ICWC의 결정 내용

실행

IFAS의 궁극적 목표는 중앙아시아의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현존 수자원을 보다 효과적으

로 사용하기 위해 협력하고, 아랄 해 유역 생태환경 및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EC IFAS는 IFAS의 상임위원회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하여 아랄 해 복구에 관심을 가지

는 국제기구 및 원조국들 간의 긴밀한 대화를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아랄 해 복구 운동을 주관

한다. IFAS의 주요 활동은‘아랄 해 유역 프로그램(Aral Sea Basin Program, ASBP)’으로

1993년 이후 현재까지 ASBP-1, 2가 실행되었고, 최근에는 ASBP-3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모

두가 승인한 가운데 향후 구체적 실행 내용을 검토 중이다. 아랄 해 복구 및 주변 환경 개선 사

업의시작격인 ASBP-1은 1993년 시작되어 총 4억 달러의기금을 바탕으로아랄 해유역환경

안정, 아랄 해 파괴 지역 복구, 아랄 해 유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국제하천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이 프로그램을 실행, 계획하는 역내 기구의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ASBP-1의

프로그램에따라 ICWC는각국가수자원담당기관과 ICWC 산하조직인‘시르다리야, 아무다

리야 강 유역 수자원 기구(Basin Water Organization, BWOs)’, ‘과학-정보 센터

(Scientific-Information Center, SIC ICWC)’내 데이터들을 상호 연결하는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002년에 시작된 ASBP-2는 수자원 분쟁해결 메커니즘, 국제하천 수자원에 관한

새로운구축등의내용을담고있으며, 2003-2010년기간동안보다광범위한차원의환경, 사

회경제, 및 수자원관리에대한해결및실행방안을포함한다. ASBP-2의 실행을위해 2002-

2010년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는 총 20억 달러 활동 기금을 출현했고,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미국 국제개발처

(USAID)를 비롯하여 스위스,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로부터 기금을 충원했다.13)

현재 ASBP-3이중앙아시아 5개국의승인을받아향후실행계획중이다. 

ASBP-3 의 궁극적 목표는 아랄 해 유역의 환경 조건과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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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위해서는중앙아시아수자원의다목적사용을위한상호납득할만한메커니즘을개발

하고통합된수자원관리원칙을적용하는것을중점실행목표로선정하고있다. ASBP-3는총

4 가지 분야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는데, 가) 수자원의 통합적 사용, 나) 환경 보호, 다) 사회-경

제적발전, 라) 제도적, 법률적수단개선등이다. ASBP-3는 EC IFAS의 지휘하에 ICWC, 수

자원 전문가 집단, 국제기구(세계 은행, EU, USAIDS 등)와 협력하고 있다. 향후 ASBP-3 프

로그램 하에 진행될 프로젝트들은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가 해당 국가의 필요와 조건에 부합하

는계획안들로구성되었다. ASBP-3의핵심목표의세부내용은표 3과같다. 

이러한움직임과더불어중앙아시아지역의국가들은최근밀레니엄개발목표(MDG)의 달성

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 하의 통합수자원관리(IWRM) 개념을 확대, 해당 국

가들의수자원조항(Water Codes)에 반영되고있다. 현재우즈베키스탄의북동부지역에위치

한 페르가나 계곡, 아무다리야와 시르다리야 저지대 등이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통합수자원관

13) JOINT STATEMENT OF THE HEADS OF THE STATES - FOUNDERS OF THE INTERNATIONAL FUND

FOR SAVING THE ARAL SEA, http://www.ec-ifas.org/pbam/ (검색일 2012-05-25).

ASBP-3 목표 세부 내용

수자원의 통합적 사용

환경 보호

국제하천 관리, 감독체계확립, 모델링 및 데이터베이스화, 유역 계획

적 개발, 급수설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수문기상학적 서비스 개선,

지역 협력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 강화 등

환경 보호 및 개선, 생물 다양성 유지, 시르다리야 및 아무다리야 델

타 지역 환경 개선, 산악 환경 개선, 자연과 목초지의 생산성 개선,

지역별 환경 정보체계 구축 등

사회, 경제적 발전

제도, 법률적 수단 개선

생활환경 개선, 식수 보급률 향상, 지속가능한 개발, 고용 확대, 수자

원 및 권력 공급 체계 개선, 지방의 교육 및 보건의 질 향상 등

투명하고 상호 호혜적인 지역 간 대화와 협력 조건 구축, 주요 사안

에 대한 정부간, 부처간, 주무 기간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 체계 구

축, 수자원 관리에서의 지역 협력을 도모할 제도적, 법률적 메커니즘

확립, 수자원 분야 전문가 육성 등

표 3. ASBP-3의 핵심 목표 및 세부 내용

출처: JOINT STATEMENT OF THE HEADS OF THE STATES - FOUNDERS OF THE INTERNATIONAL
FUND FOR SAVING THE ARAL SEA, http://www.ec-ifas.org/pbam/ (검색일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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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및수자원효율계획에따라관리되고있다.  

범지역적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 역시 활발히 모색 중에 있다. 우선 협력을 위한 법적 수단 마

련이WARMAP 프로젝트(1995-2000)를 통해진행되어왔다. 1996년 개최된 ICWC 회의에서

는 국제하천의 수자원에 대한 5개국의 공동 활동의 주요 지침을 다룰 4개 협약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대두되어제도적준비, 정보교환, 수자원이용규정, 환경보호와관련한결의안이발

표되었다. 1996년부터 1999년 동안 각국 및 지역 단체를 대표하는 실무 그룹 회의에서는 구체

적인 협의안이 논의, 관련국이 모두 승인하여 실행단계에 접어들 수 있게 되었다. 그 중 하나는

중앙아시아수자원정보교환에관한것이다. 

3-2. 우즈베키스탄 정부, 시민단체의 노력: ‘우즈베키스탄 생태운동(Ecological Movement

of Uzbekistan)’단체의탄생과활동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개념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

족할수있는능력을훼손하지않으면서현재의필요를충족시키는경제적, 사회적발전, 즉, 결

제개발, 사회개발, 환경보호간의적절한균형을의미한다.14) 우즈베키스탄정부는독립직후부

터 국가 정책상 우선순위에 양적 경제성장과 국내정치안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던 반면,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아랄 해 오염과 고

갈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관련한 직접적, 적극적 조치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

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우즈베키스탄은 역내 환경보존 기구의 출현과 국제원

조사회의지원, 성장에대한새로운인식태동으로생태환경에점차적으로주목하기시작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국가전략

에 반영된 것은 2005년‘잠정 후생개선전략(Interim Welfare Improvement Strategy: I-

WIS)’이 시초이다. I-WIS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개발계획으로 UN의 새천년개발목표

(MDGs)로 지정된 8개 목표와 일치하며, 이에 따른 분야별 전략과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후 I-WIS를 보다 구체화한‘2008-2010 후생개선전략(WIS)’계획이 2007년 발표되었고, 우

즈베키스탄 정부는 본 계획을 추진하는데 국제원조사회의 지원과 개별 공여국들의 ODA가 필

수적이라는점을파악, 분야별 ODA 유치계획과소요예산, 우선순위, 투자프로젝트등을결정

14) 이 개념은 환경과 개발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하는 비생산적인 논의를 지양한다. 하지만 이는 대

단히 논쟁적인데, 서로 다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관점을 갖는 집단들이 정확한 의미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존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편저 2006, 479), 이지은, 중앙아시아 시민사회 발전 가능성 연

구: ‘우즈베키스탄 생태운동(Ecological Movement of Uzbekistan)’시민환경단체 성격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

정치논총, 50-5, 2010, 1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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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009년에는‘무상원조 기반의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조치’를 결의하여 2010-2011년

간 우즈베키스탄이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프로젝트들이 결정되었다. 이 중 가장

높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으로 33.98%에 해당하고, 생태계 및 환경 보호, 식수

및 위생 환경 개선 등에 배정된 예산의 비중은 각각 5.04%, 17.77%로 전체 투자 예산의

22.81%를차지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원조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적극적 협력이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동시에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이 생태환경 보존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

이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일은 아랄 해로 대표되는 우즈베키스탄의 환

경문제 극복과 국민보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목표로 하는 환경시민단체‘우즈베키스탄 생태

운동(Ecological Movement of Uzbekistan)’탄생이다. ‘생태운동’은 2008년 8월에 창립된

시민단체로중앙위원회(Central Kengash), 중앙위원회산하집행위원회및중앙개정-감독위

원회등으로구성된중앙기구와지방조직으로구성되어있다.15)

‘생태운동’단체의 주요 취지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치, 경

제, 사회 개혁을 생태적인 시각에서 추진하자는 데에 있다. 무엇보다도‘생태운동’은 시민단체

라는특성을살려우즈베키스탄국민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 낙후된환경법개정및새로

운 환경법 제정 등을 통해 보다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 살 권리를 보장하며, 나아가 건강 증

진, 다양한 천연자원의 보호와 합리적인 사용 등을 중점 목표로 삼고 있다. 생태운동의 중심 슬

로건은“건강한환경-국민의건강(СоFломмуXит -инсонсаломатлиг

и)”이다.16) 현재까지생태운동이추진하는주요프로그램내용은 1) 자연보호와생태환경향상

에 시민의 참여도 증진; 2) 생태-환경보호에 관련한 기존의 법률 보완 및 신(新) 환경법 제정;

3) 자연환경의 합리적 사용방안 고안; 4) 국민의 삶의 환경 개선, 친 생태적 양육과 교육 체계

발전; 5) 국제적 공조를 통한 생태-환경 보호 추진; 그리고 6) ‘생태운동’단체에 참여하는 비

정부, 비영리 조직 간의 활동 총괄 등으로 요약된다. 무엇보다도‘생태운동’단체가 주목을 받

게 된 계기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선거위원회가 2009년 12월에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에서부터

총 150석중 15석을본단체에의무적으로배정하는결정때문이었다. 이는선거라는경쟁과정

을 거치지 않고 다른 정당과 나란히 의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향

후우즈베키스탄정치에서환경에대해보다적극적으로논의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환경

15) ‘생태운동’단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우즈베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공식 홈페이지에서 참조

(http://elections.uz/eng/political_parties_and_movements/ecological_movement); Экологическ

ое движение Узбекистана, www.eco.uz.

16) 이지은, op. cit.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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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의회 내에서 상시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법제화 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마련되었고, 환경문제전문가들이의회내환경관련법률을심의, 입안하는과정

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환경문제를 설정하는 효과를

가져올것이라는의의가있다. 

2008년 출범 후 현재까지‘생태운동’은 정부 관료들과의 여러 차례 모임에서 생태보존감사

가 제공하는 자료와 국가환경프로그램 집행부 보고서 등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모임은 카라칼파키스탄 자치 공화국, 안디잔, 나망간, 타시켄트 등에서도 개최되었다. 또한 하

원의원, 부처 장관 및 위원회장, 지방당국, 기업체 대표, 생태-환경 과학자 등과 정기적 회의를

통해 생태환경 보존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도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한편‘생

태운동’은 환경보호에서 시민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핫라인을 개설하였다.17) 이 핫

라인은환경보호, 위생, 전염병현황등의정보를시민과관련단체로부터수집하여우즈베키스

탄 전 지역과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다. ‘생태운동’은 지방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 시민과 지방 당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랄 해 지역권인‘생태운동’카라칼파키스탄 지부는 현

지 주민들과의 함께 고갈된 아랄 해 지역에‘삭사불(saksavul)’이라는 묘목 심기 작업을 펼치

는 한편, 정부의 지원을 유치해 낙후된 의료센터를 확충 중이다. 아무다리야 강 부근의 농지 환

경 개선 프로젝트 역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협력을 통해 실시 중이다.18) 그러나 이러한 복구

노력은우즈베키스탄 정부차원에서보다적극적으로 진행될필요가있음에도 불구하고현재까

지는본환경단체나해외지원단체의지원을받는수준에머물러있다. 

‘생태운동’단체는 2009년 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한 후 2010년 3월 회의에서

2010년주요목표로 1) 향후우즈베키스탄환경정책의기본방향과컨셉구축; 2) 환경특별법제

정과기타환경법제정, 법률집행메커니즘구성; 3) 국제환경법에준하는우즈베키스탄생태-

환경법 상정; 그리고 4) 생태-보건 분야의 법률 집행을 위한 다양한 분석활동 등을 설정하였

다.19) 이 중에서도 의회 내‘생태운동’단체가 2010년도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1992년

채택된‘환경보호법’과‘국가위생감독법’에 대한 개정과 보완이다. 이러한 환경관련 법률 정비

과정에서‘생태운동’출신 하원의원들은 국제적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

서 2010년 내로기존의환경관련법규를총망라하게될새로운‘환경법’상정과채택이이루어

17) ‘생태운동’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www.eco.uz)의“Ecological Movement of Uzbekistan marks

one year of its activity”참조.

18)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생태 프로젝트는 아랄 해가 위치한 카라칼파키스탄 자치공화국에 집중되고 있다

(Two environmental projects launched in Aral Sea area, http://www.gov.uz/en/press/society/3158

(2010-04-12).

19) Uzbekistan Today 2010.3.1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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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전망이다. 또한 생태운동 소속 의원들은 이들은 올해 중으로“지속가능한 환경 관리를 통한

경기 부양”과“환경감독”및“환경 손실”등과 관련된 새로운 법을 입법화하려고 노력 중이

다.20) 이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내의 환경 관련 법률 - ‘토지 코드화’및‘임야보호’, ‘유해 방

사선관리’, ‘지하자원활용’- 등을생태보존시각에서새롭게수정및보완할예정이다.21)

4. 결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보존과 한국의 향후 협력 방안

소비에트시기무분별한수자원사용과오염으로비극적상황에이른중앙아시아환경문제는

‘20세기인간에의한최악의환경재앙’이라는수식어를낳았다. 특히우즈베키스탄과카자흐스

탄 국경에 걸쳐 있는 아랄 해는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며, 90년대 말에는 기존 해수면적의 90%

이상을상실한것으로알려졌다. 아랄해유역주민들의건강상태가더이상방치할수없는심

각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제사회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지역 환경과 국민 보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 1990년대부터 국제원조기구와 역내 생태환경보존 기구의 활동이 이루

어지기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 국내적으로도 환경보호단체인‘생태운동’이 발족, 이례적으로

의석의 15석을본단체에배분하는등적극적으로환경정책을전개하고있다. 이로인해우즈베

키스탄 정부는 시대에 뒤쳐진 기존의 환경법을 개정하고 국제적 기준에 준하는 강화된 환경법

을재정중이다.  

그러나이러한노력과의지에도불구하고이미광범위한범주에걸쳐수십년동안진행된우

즈베키스탄의 환경 문제는 해당 국가만이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적극적으로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원조기구와 공여국들의 공조

를 요청하고 있으며, 한국의 ODA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중점 협

력대상 국가 중 하나로 1992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의 무상원조 규모가 총 2억 8,807만 달러

에 달한다. 이는 CIS 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이 지원하는 규모 중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수혜국들 가운데서는 4위의 규모이다.22) 뿐만 아니라 1996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을 통해서도 통신망 현대화, 직업교육시설 개선, 교육정보화, 의료기기공급 등

2009년까지 총 117.00백만 달러의 원조가 이루어졌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2007년 전략적

20) 상동.

21) Ekoharakat program, Ecological Movement of Uzbekistan, 2010, 이지은, op. cit, 108쪽.

22) 우즈베키스탄 국별지원전략 및 지원사업 종합평가, (2010.12), 한국국제협력단(KOICA),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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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제공이 필요한 국가로 선정된 이후부터는 기존에 다소 산발적으로 추진된 협력 사업이 보

다 체계화, 구체화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도 한국의 KOICA나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다양한분야를대상으로한민간단체의지원사업들은큰호응을얻고있으며결과에대한만족

도도높게나타나고있다.  

원조 규모의 증가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환경문제와 수자원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지원도 최근 들어 증가추세이다. 2010년도 UN 반기문 사무총장은 우즈베키스탄 아랄 해 유역

을 방문하여 직접 실태를 확인하였고 국제기구들의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아랄 해 복구에 힘

쓰겠다고밝힌바있다. 또한 한국의 수출입은행 EDCF 사업은앞으로환경보호및지속가능한

환경자원활용을통해우즈베키스탄국민들의삶의질을한단계높이는쪽으로초점을맞출계

획이다. 차기 프로젝트는 상하수도 시설 개선으로 물이 부족한 우즈베키스탄의 식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5160만 달러)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지원으로 노후한 기존의

상하수도관 시설을 교체하고 새로운 시설을 확충, 주민들의 물 부족을 해소하고 쾌적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민간기업들 가운데는 대성그룹이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우즈베키

스탄 아랄 해 지역 생태계와 생활환경을 복구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했다.23) 2011년 대성그룹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산하기관인‘아랄 해 유전자 보호를 위한 자선

기금(Charity Social Fund for Aral Gene Pool Protection)’과 아랄 해 복원 프로젝트에 협

력, 아랄해인근에서농업과어업에종사하다수량고갈로생존의극한까지몰린주민들을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지하수를 개발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식수와 생활, 농업용수를 공

급할계획을가지고있다. 

이러한움직임에따라한국의우즈베키스탄원조역시새로운변화를적극적으로반영하여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원조는 대부분 직업, 교육 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되어 온 반면, 환경복구나 생태보존 등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한국

의우즈베키스탄지원사업이초기에는연도별무상, 기술협력사업에주력하였고, 2000년대후

반부터는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 확보라는‘자원외교’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원조가 수혜국 정부의 요청과 승인에 근거하여 당시의 필요 분야에 따라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한국의 ODA 지원도 특정 분야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ODA 정책이

2007년 원조전략 구축에 따라 보다 전문화된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서 수혜국 필요분야에 대한 변화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와 분석이 향후 한

국의 우즈베키스탄 원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면 더욱 시의성 있는 원조가 이루어질 수

23) 대성그룹, 신재생에너지로 아랄해 생태계 복구 나선다, (2011.8.24일자),

http://economy.donga.com/total/3/01/20110824/39765041/1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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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것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2008년우즈베키스탄정부가국가발전계획인WIS를통해

생태계및환경보호, 식수및위생환경개선의지를밝히고이에대한국제사회의원조를요청

한 바, 한국의 향후 ODA 정책 역시 수혜국 맞춤 지원전략에 따라 조정, 원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있다. 이를테면현재우즈베키스탄아랄해인근수르길가스전개발및가스화학플랜트

건설, 운영 사업을 맡게 된 만큼 이 지역의 생태환경 복구나 주민 보건환경에 대한 지원도 병행

하여추진한다면 한국역시중장기적인 차원에서우즈베키스탄과 더욱우호적인 협력관계를구

축할수있을것이다. 이 밖에도환경보존과개발, 생태계복구등에대한직접적인지원과함께

역내 기구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참여 또는 우즈베키스탄‘생태환경’과 같은 입

법권을 가진 환경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이와 연대하여 원조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

인지원방안으로검토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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